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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권자와�후보들이�소통하는� 6.� 1� 지방선거�온라인�플랫폼� ‘민주플러스’�공개
- 양이원영,� “유권자가�키우는�민주당�최고의�정치상품�소개”

- “유권자와�지방선거�후보자�이어주는�정치�쇼핑몰”

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을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열렸다. 

국회의원 양이원영 의원은 <6.1 지방선거 민주플러스>라는 이름의 6.1 지방선거 온라인 플랫폼
을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. 오는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
후보들이 자신을 당 안팎에 소개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. 중앙선거
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한 후보 정보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후보자가 직접 인증신청을 하면 후보
자 페이지를 활성화해서 후보자가 직접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.

<6.1 지방선거 민주플러스>는 지방 선거 후보자들을 지역별로, 분류해서 후보자의 정보를 간편히 
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. 지방선거 출마자가 당 안팎에 자신의 이력과 활동을 공개해, 경선이나 
공천이 이뤄지는 정당 내 선거 절차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 30% 비율
로 할당을 정하거나 가점을 주는 여성, 청년, 장애인 후보도 따로 확인할 수 있다. 

중앙정치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
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다. 
‘민주플러스’는 동네 일을 챙기는 지방 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살펴볼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
공한다. 

웹사이트는 출마자들과 유권자, 또 당원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제작했다. <민
주플러스>에 회원 가입한 후보는 정치적 슬로건과 공약, 이력, 자기 소개, 동영상 등을 등록해 
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페이지에 방문해 응원 댓글을 달거
나 추천 버튼을 누를 수 있다. 또한,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다. 후보자와 
지지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이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. 

상품과 고객을 연결하는 온라인 쇼핑몰처럼, ‘민주플러스’는 정당의 최고 상품인 정치인(+공약)과 
유권자를 연결해준다. 정치상품을 소비하는 고객인 유권자는 한편으로 동네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
성장하는 데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도 한다. 예비후보단계에서부터 지켜보며 본선거 후보가 되고 



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키우는 역할을 위해서 지지하는 후보 페이지를 온라인 상
에 퍼뜨리는 ‘밭갈이’ 기능과 ‘자원봉사’기능도 도입했다. 

특히 <6.1 지방선거 민주플러스>는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기획이기도 하다. 민
주당의 청년인이 겪어온 각종 선거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고, 유권자 노출도를 높일 수 있도록 
무료 개인 페이지를 제공한다. 지난 대선 이후 온라인 당원이 급증하자,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규 
당원과의 접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. 

더불어민주당에서 온라인소통을 담당하는 미래사무부총장을 맡으면서 이 웹사이트를 기획했다는 
양이원영 의원은 당 안팎에 웹사이트 홍보를 진행한다. 선거 출마자 참여를 독려하고, 필요한 경
우 지역위원회 등에도 별도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. 또 향후 가칭 ‘더불어 파티’ 등 지방선거 
출마자와 유권자가 교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도 열 예정이다. (끝.) 

웹사이트�주소:� https://2022.minjuplus.net/

모바일로도�접속�가능� (우측� QR� code� 이용)

인터뷰�문의:　02-784-8834~6,� 양이원영�의원실 

첨부 : 민주플러스 웹사이트 안내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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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 : 민주플러스 웹사이트 안내 사진]

사진1: 6.1 지방선거 민주플러스 메인 화면

사진2: 공약 제안 모음 페이지



사진3: 지방선거 후보자가 직접 등록한 페이지


